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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란?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口傳)돼 내
려오는 이야기. 신화와 전설, 민담을 포괄
한다.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민간의
생활사와 풍습, 권선징악의 가치 등을 담은
이야기다.

TIP

퉐팲 신명장사와 창 - 봉래면 예내리 창포마을

세밀한 생활사와 풍속사 혹은 세상의 어긋난 도리에 대한 풍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동안 윤색과 와전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이야기를 낳은 공간에서 나고 자란 어르신들의 입이 아니라면 들을 수 없다.
콘텐츠로서 다양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 본래의 설화를 들여다보는 까닭이다. 넘쳐나는 대신 그만큼 사라져가는 진정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서 설화의 가치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고흥군은 땅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반도의 토양 위에서 먼 옛날부터 이야기가 풍성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류몽인이 이 곳에서 ‘어우야담’을 쓸 수 있었던 한 배경이기도 하다.
웹툰과 애니메이션,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또 다른 원형일 수도 있을 고흥의 설화를, 스포츠동아가 격주 연재한다.

아이고, 산옆구리찔러바다로끌고가네∼

창포끝에서 창굴로 이어지는 해안가는 갯바위로 이뤄져 있다. 물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갯바위 아래쪽으로 걸으면 접근이 쉽다. 고흥(전남)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창굴은 예리한 창으로 바위섬을 깊숙이 찔러 생겨난 흔적이다. 창굴을 통해 반대편 해안으로 갈
수 있다. 고흥(전남) ｜ 김진환 기자

고흥 나로우주센터 정문에서 잘 닦인
신작로를 따라 구불구불 산길을 넘다보
면 창포삼거리가 나온다. 삼거리에서 오
른쪽 길로 내려가면 창포마을이다. 마을
어귀 회관을 지나 해안을 바라보고 내리
막으로 뻗은 길에선 방파제가 병풍처럼
서 있다. 방파제 안으로 만이 형성되어
포구를 이루고 있지만 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해안에는 최근에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호텔식 펜션도 있다. 포구의 길
을 따라 늘어선 집들은 대부분 민박집이
다. 이슬비 내리던 어느 초여름 날 찾아
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창포마을 풍경
이다.

방파제로 향하는 해안가 마지막 민박
집 앞으로 진돗개 두 마리가 줄에 묶여
짖어댄다. 창포마을이 끝나는 이 곳은
‘창포끝’이다. 창포끝 방파제가 향하는
앞바다 너머는 동일면 봉영리 봉남마을
이다.

뀫창굴, 커다란 창에 옆구리를 찔린 흔적
창포끝에서 길쭉하게 바다로 뻗은 해

안은 온통 갯바위의 차지다. 갯바위 해
안을 따라 500m쯤 들어가다 보면 폭
1.5m, 높이 5m쯤 되는 얇고 길쭉한 구
멍이 나 있는 곳이 보인다. 좁고 긴 구멍
너머로 건너편 바다가 보이고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민 바윗돌이 파도를 맞는다.

창굴(槍窟)이다. ‘창(槍)이 만든 동굴’
이란 의미일 것이다. 거대한 창으로 섬
의 돌출부를 푹 찔렀다 뺀 것과 같이 생
긴 이 창굴에 얽힌 설화가 마을에 전해
내려 온다.

옛날 신명장사라는 장수가 이곳 창포
마을로 와서 주변 지형을 둘러보았다.
창포끝을 끌어다 바다 맞은편 동일면 봉
영리 봉남마을 앞까지 이으면 아주 좋은
항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신
명장사는 그 생각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
고, 창포끝을 거대한 창으로 찔러 구멍
을 내어 봉남마을 앞까지 끌고 가려고
했다.

순간 갑자기 여신령이 나타났다. “아
이고, 산을 끌고 가네! 아이고!” 하며 소
리를 지르고 훼방을 놓자 신명장사는 포
기하고 그곳을 떠나버렸다. 창포끝은 끌
려가다가 마는 바람에 현재와 같이 바다
로 길게 삐쭉 튀어나간 돌출모양이 되었
다. 신명장사가 창으로 찔렀던 구멍이
바로 창굴인 것이다.

뀫연도교로 이어진 내나로도와 외나로도
바다를 사이에 둔 봉래면과 동일면은

각각 외나로도와 내나로도의 행정구역
명이다. 과거에 두 섬은 함께 봉래면으
로 불렸으나, 1970년대에 행정편의를
위해 동일면과 봉래면으로 나뉘어졌
다. 내나로도와 외나로도는 1995년 개
통한 450m의 연도교 나로2대교로 이
어져 있다. 그 옛날 신명장사가 이으려
던 두 마을이 결국엔 훗날 다리로 연결
된 셈이다. 외나로도 끝에 고흥우주센터
가 있다.

신명장사는 ‘좋은 항구’를 위해 내나
로도와 외나로도의 오른쪽 끝(여수방
면)을 이으려 했지만, 나로도항은 현재
그 반대편인 왼쪽 해안(완도방면)에 있
다. 나로도항은 과거 삼치 파시(삼치어
장의 중심지)로 유명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때에 이미 전기와 수돗물이 들어
갈 정도로 부자마을이었다. 일본 어부들
이 많았고, 지금도 일본식 건물이 남아

있다. 고흥에서 우체국이 가장 먼저 들
어서고, 한때는 고흥군 세수의 3분1을
충당했을 만큼 부유한 지역이었다.

창포끝에서 창굴로 가려면 험한 갯바
위를 ‘타야’ 한다. 방파제에서 배를 타면
편리하겠지만, 그럴 형편이 못되면 물이
빠질 때를 기다렸다 자갈로 이뤄진 길을
걷는 게 수월하게 창굴로 접근할 수 있
는 방법이다.

뀫저녁놀 비친 바다, 자연이 만든 선물
이슬비가 여전한 오후, 마을회관에는

동네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점
심을 막 끝낸 이후인지 낮잠을 청하는
노인도 있었다.

“여기는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
고,개펄체험 하는 가족도 많이 찾는다.”

화투를 치던 노인이 말했다. 창굴은
가는 길이 험해서 지역 주민들이 소풍을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어
스름 저녁바다에 펼쳐진 저녁놀이 장
관이라고 입을 모은다. 10여 가구쯤 되
어 보이는 한적한 해안가 마을 앞바다
는 저녁이면 붉은 빛으로 물든다. 아침
뒷산에 오르면 일출을 볼 수 있다. 창
포마을은 작은 모래해변이 있고, 썰물
때는 갯벌체험도 하고, 갯바위 낚시가
유명해 연중 낚시꾼들이 찾는 곳이다.
해안에 늘어선 민박집과 펜션들은 이
곳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다는 걸 증명
해준다.

고흥의 물빛은 흐리다. 개펄 때문이
다. 하지만 일몰의 바다는 그렇게 흐린
물빛이어서 더 아름다운지 모른다. 신명
장사는 봉래면 창포마을과 동일면 봉남
마을을 이어 그 아름다운 저녁놀을 오래
도록 담아두려 했는지 모를 일이다.

고흥(전남) ｜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신명장사, 창끝에 산을 매달고 가다
여신령 훼방에 포기하고 떠난 자리
깊은 상처,꺠저녁놀 붉은 빛에 물드네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창포마을엔 또
다른 설화가 구전되어 내려온다. ‘남근
바위’ 이야기다.

바다로 돌출된 섬의 끝단에 긴 원통

모양의 작은 바위 하나가 서 있다. 과거
그 옆에 비슷한 모양의 바위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한다. 쌍둥이 남근바위였다.
남근바위가 서 있는 바다 건너편 마을에
어느 날부터 음기가 심해져 여인들의 바
람기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음기

를 주체하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커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용하다는 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은 “남근바위의 영
향”이라며 “두 개의 남근바위 중 하나
를 깨트려 바다에 잠기도록 하라”고 권

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배를 타고 창
포마을의 남근바위를 찾아 하나를 깨트
렸고, 그 이후 마을 여인들의 음기가 약
해졌다.

바다 건너 마을의 여인들을 유혹했던
남근바위는 쉽게 접근할 수 없다. 해안
절벽 앞에 조그맣게 서 있기 때문이다.
배를 이용해야 볼 수 있다.

나로도 해안에는 남근바위와 함께 볼

만한 바위들이 많다. 나로도항 연안여
객터미널에서 해상유람 관광 코스를 이
용하면 나로도 일대 해안을 돌면서 여
러 바위들을 볼 수 있다. 나로도항을 출
발해 사랑바위, 부채바위, 곡두여, 카멜
레온 바위, 사자바위, 용굴(쌍굴), 부처
바위, 나로우주센터, 남근바위, 상목수
림을 거쳐 다시 나로도항에 도착하는
경로다. 고흥(전남) ｜ 김원겸 기자

쌍둥이남근바위, 하나는바다에잠기다 음기가 심해져 스님 말씀 듣고 깨트려

■ 남근바위 설화

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고흥 IC→고흥 방면 우측방
향→한천교차로에서 도양·고흥 방면→동
강교차로에서 동강·보성·대서 방면 우측방
향→연봉교차로에서 점암·과역 방면 우측
방향→점암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도화·
포두 방면 우측방향→나로우주센터·고흥·
포두 방면 우회전→송산삼거리에서 영남
방면 좌회전→해창만삼거리에서 나로도·
도화 방면 우회전→옥강삼거리에서 도화·
나로도 방면 좌회전→봉래교차로에서 나로
우주센터·염포 방면 좌회전→창포삼거리
에서 창포 방면 9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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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고창일 기자 ico@donga.com


